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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Critical Disaster Punishment Act” in 2022, the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within the organization is being established and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safety 
culture is spreading. Measuring the level of safety culture in an organization can grasp the perception and 
attitude of members about safety. You can also identify the safety-related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the organization. In this study, prior studies on the safety culture level scale were considered, focusing on 
domestic literature studied from 2001 to 2021. Domestic literature was analyzed by research period, 
research field, author, core terms, and constituent factors of scale. The implications of the research trend 
analysis results of the safety culture level scale were derived.
Keywords : Safety Culture, Safety Culture Level Scale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2019년 주요 국가의 사업장 사고 사망만 인율 통계를 
보면, 영국 0.03, 일본 0.14, 미국 0.37인데 반해, 우리나
라는 0.46으로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면 조직의 이미지는 떨
어지고, 구성원의 생산성은 저하되어 투자자들에게 불신
을 안겨줄 수 있는 매우 위협적인 상황이 될 수 있다[10].

최근 이러한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다. 법 시행 후 대기업을 중
심으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안전문화의 중
요성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산업현장에서는 ‘안전’을 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다양하고 복잡한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안전을 간과하고 부득이하게 안전 수칙을 져버
리는 일들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인적·물적 자원을 

투자해야 하는데, 이를 발전적 비용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손실 비용으로 인식한다면 안전문화는 정착하지 못하였
다 할 수 있다[6]. 안전문화가 우리 산업현장에 정착되
고, 구성원에게 내재화될 때 비로소 안전한 환경에서 근
무할 수 있다. 이에, 조직의 안전문화 수준을 점검할 필요
가 있어 관련 법령에 따라 매년 그 수준을 측정하도록 하
고 있다. 

안전문화는 조직구성원의 위험 인식과 행동, 조직의 안
전 정도를 측정할 수 있으며, 조직구성원이 가진 안전에 
관한 내면적 척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10]. 따라서, 
안전문화 수준을 측정하여 조직의 문제점과 개선이 필요
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은 작업환경개선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8].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에서 연구된 안전문화 수준을 진
단하거나 평가할 수 있는 척도 관련 연구를 고찰하고,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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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관련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2001년부터 2021년까지 21년간 연구된 국내 문헌을 분
석하였다. 최종 선정된 국내 문헌은 연구시기별, 연구분야
별, 저자별, 핵심용어(키워드)별, 척도의 구성요인별로 분
석하였다. 분석된 연구결과로 안전문화 수준 척도의 연구 
동향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안전문화 
수준 척도의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연구 동향 
분석 결과가 관련 연구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지 도출하
고자 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안전문화

2014년 문기섭과 장영철은 사람의 인식과 관련한 문제
는 소속된 조직의 총체적인 문화의 지배를 받는다고 하였
다. 다시 말해 문화가 변화한다는 것은 지속적이고 체계적
인 활동을 통하여 조직구성원의 인식이 바뀌고 행동이 변
화하는 것이라 주장하였다[13]. 

안전문화는 1986년 체르노빌 원전 폭발사고 분석과정
에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1]. 사고의 원인을 위험관리 
절차 등의 문제가 아닌 조직 내의 위기관리 시스템을 작동
하는 데에 안전문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2]. 현재는 원자력에서 시작된 개념이 산업 전 분야로 확
장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철도와 비행기 등 대중교통수단, 
석유화학 등 고위험군 업종 위주로 두드러지는 경향이 있
다[1].

1947년 발족한 UN 산하의 전문기구인 국제민간항
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 
ICAO)(2013)에서는 경영진과 조직구성원 간의 안전문
화는 신뢰성과 존중을 바탕으로 상위관리자의 수준에서 
형성되고 체계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3][4].

1998년 영국의 안전보건청(Health and Safety 
Executive : HSE)에서는 안전문화와 안전분위기의 특성
을 파악하여 ‘안전문화’와 ‘안전성과’의 연결방안을 모색
하였다. 80여 권의 안전문화 관련 문헌을 정리하였고, 그
중 안전문화는 조직문화의 한 부분으로 안전보건성과에 
대한 조직구성원의 태도와 믿음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라 
하였다[7]. 

안전문화의 개념은 합의된 바는 없으나, 가장 일반적으로 
2002년 영국의 원자력시설 안전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on the Safety of Nuclear Installations : 
ACSNI)의 개념을 인용하여 널리 사용되고 있다[13]. 
“조직의 안전문화는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몰입을 결정하

는 개인 및 그룹의 가치, 태도, 인식, 역량, 행동유형의 결
과물”이라 하였다[13][14]. 이러한 정의 아래 조직의 
안전문화가 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진
행되었다. 

국내에서는 1995년 이후 안전문화와 관련한 제도적 근
거 마련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안전관리자문위원회를 
설립하여 체계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5]. 2013년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안전문화 활동을 적극적으
로 추진하도록 법제화하였다[3].

2.2 안전문화 수준 척도

1995년 처음으로 ‘안전문화 모델’을 제시한 Berends
의 연구보고서에 보면, 안전문화를 크게 ‘규범’과 ‘믿음’으
로 구분하고 있다[10][11]. 호주의 뉴 사우스 웨일스 광
물위원회(New South Wales Minerals Council Ltd. : 
NSWMC)는 안전리더십에 의한 지속 가능한 안전문화 모
델을 바탕으로 현장의 계층별 안전리더십 행동을 제시하
였다. 이처럼 국외 안전문화 관련 연구는 대부분 현장에 
적용 가능한 ‘Model’을 개발하는 중심으로 진행됐는데 주
로 안전에 대한 가치관, 안전풍토, 안전태도, 안전행동 등
의 안전문화 구성요인에 대한 탐색과 조직의 구조, 조직문
화 등 조직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12].

또한, 안전문화 수준을 진단하기 위한 척도 개발 연구가 
진행됐는데, 대표적으로 1990년대 중반부터 영국 안전보
건청이 다양한 개발을 진행해왔다. 개발한 척도 중 대표적
인 것은 HSCST(Health and Safety Climate Survey 
Tool), OSQ(Offshore Safety Questionnaire), OSCQ 
(Offshore Safety Climate Questionnaire), CSCQ 
(Computerized Safety Climate Questionnaire), LSCAT 
(Loughborough University Safety Climate Assessment 
Toolkit), QSCQ(Quest Safety Climate Questionnaire) 
등이다[7]. 

국내에서도 관련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에서 ‘안전의식 수준 향상 프로그램’, ‘안전심리 
검사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해당 홈페이지 내에서 진단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조직과 조직구성원을 위
해 개발된 안전문화 수준 척도에 관한 연구 동향을 살펴보
고자 국내 문헌을 고찰하였다.

3.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연구된 안전문화 수준 척도 관
련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여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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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한다. 이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학술연구정보
서비스(RISS),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SCIENCE ON), 
누리미디어(DBpia), Google scholar 사이트에서 키워드 
검색을 하였다. 

주요 키워드는 ‘안전문화’, ‘안전문화 측정도구’로 하여 
국내 문헌을 조사하였다. 2022년 10월 18일 기준, RISS 
사이트에서‘안전문화’로 검색했을 경우, 국내학술논문은 
5,902편, 학위논문은 6,934편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안전문화 측정도구’로 검색결과, 학술논문은 90편, 학위
논문은 790편으로 나타났다. 추가로 ‘안전문화 검사도구’, 
‘안전문화 진단도구’, ‘안전문화 척도’, ‘안전문화 평가’의 
키워드를 이용하여 검색하였다. 중복된 논문, 핵심 키워드
가 1개만 포함된 논문을 제외한 2001년부터 2021년까지 
발표된 국내 문헌 중 32편의 논문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제목을‘안전문화’를 그대로 사용하는 연구자도 있
었지만, ‘안전문화수준’, ‘재난안전문화’, ‘기업안전문화’ 
등의 다양한 용어로 변환하여 사용하는 연구자가 많았다. 
‘척도’ 또한 ‘진단도구’, ‘측정도구’, ‘평가지표’ 등 다양한 
표현으로 사용하였다. 

분야별 연구에서는 한정적인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
었다. 그중 의료 분야의 경우는 ‘환자안전문화’라는 특수 
영역의 측정지표를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었다. 아울러 철
도 분야도 ‘철도안전문화수준’으로 표준화된 지표가 개발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두 분야의 연구는 안전문화 
수준 척도 연구와 관련 사항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제외
하였다. 

본 연구 분석 방법은 기존의 동향 연구의 분석 패턴을 
참고하였고, 연구시기별, 연구분야별, 저자별, 핵심용어
(키워드)별, 안전문화 구성요인별로 분류하여 분석을 시
행하였다. 

4. 연구결과

4.1 연구시기별

2001년을 기점으로 21년간 연구시기별 분석을 시행하
였다. 연구시기별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 다음 <Table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었다. 2001~2003년 사이에는 안
전문화 수준 척도 관련 연구가 단, 한편도 발표되지 않았
고, 2016년에서 2018년 사이에 학위논문 5편, 학술논문 
6편으로 총 11편이 발표되었다. 

<Table 1> Analysis results by study period

Year Theis
Academic 

Theis 
Total

2001~2003 0 0 0

2004~2006 0 1 1

2007~2009 1 0 1

2010~2012 2 1 3

2013~2015 5 2 7

2016~2018 5 6 11

2019~2021 5 4 9

Total 18 14 32

4.2 연구분야별

연구분야별 연구동향을 분석해 본 결과, 다양한 분야에
서 안전문화 수준 측정도구 관련 연구가 시행되었다. 그중 
‘에너지’ 분야에서 학위논문 2편, 학술논문 3편으로 가장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100인 이상 사업장이나 
특정 업종을 연구 대상으로 하지 않은 경우는 ‘기타’로 구
분하였다. 기타에는 화학업종, 서비스업, 제조업 등 다양
한 분야가 있었다. 연구분야별 분석결과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Analysis results by research field

Field Theis
Academic 

Theis 
Total

Energy 2 3 5

Ocean 0 3 3

Erection 2 0 2

Airline 2 0 2

Sports 1 1 2

Education 1 1 2

National defense 1 1 2

Other 9 5 14

Total 18 14 32

4.3 저자별

저자별 연구논문 중 학위논문이 18편이 발표되었는데, 
석사학위 논문은 12편, 박사학위 논문은 6편으로 조사되
었다. 학위논문을 제외한 학술논문은 14편으로 이 중 저
자 수가 1명인 논문은 3편, 2명은 8편, 3명은 3편으로 조
사되었다. 학술논문의 저자는 ‘2명’이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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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nalysis results by author

Theis Major Total

Master’s 
thesis

Department of Construction Safety 
Management

1

Department of Safety Engineering 6

Department of Industrial Engineering 1

Department of Psychology 1

Business Administration 1

Department of Crisis Management 1

Department of Knowledge Service 
and Consulting

1

Doctoral 
dissertation

Educational facility environment policy 1

U-city major 1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1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1

Department of Security 1

Department of Media Communication 1

학위논문 저자의 전공을 분석한 결과, 석사학위 논문은 
안전 관련학과에서 주로 연구되었는데, 박사학위는 다양
한 전공에서 연구되었다. 연구 결과는 <Table 3>과 같다.

4.4 핵심용어(키워드)

안전문화 관련 선행연구 중 2번 이상 언급된 핵심용어 
중 ‘안전문화’가 21번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었고, 두 번째
는 ‘안전의식’이 6번 언급되었다. 다음으로는 안전리더십, 
안전행동, 안전분위기가 각 3번씩 언급되었고, 그 정리된 
결과는 다음 <Table 4>와 같다. 

<Table 4> Analysis results by keyword

Keyword Number of mentions

Safety culture 21

Safety awareness 6

Safety leadership 3

Safety behavior 3

Safety atmosphere 3

Safety education 2

Safety attitude 2

Safety habits 2

Disaster safety 2

Level scale 2

4.5 구성요인별

안전문화 수준 척도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해 본 결과, 
안전가치관, 안전의식, 안전분위기, 안전리더십, 안전지
식, 안전태도, 안전행동, 안전동기, 안전절차, 안전교육의 
요인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안전문화 측
정도구 32편의 연구를 고찰한 결과, 안전가치관은 12번, 
안전의식은 7번, 안전분위기는 12번, 안전리더십은 11번, 
안전지식은 7번, 안전태도는 13번, 안전행동은 24번, 안
전동기는 10번, 안전절차는 16번, 안전교육은 22번 거론
되었다. 이중 가장 많이 언급된 요인은 ‘안전행동’이었고, 
그다음은 ‘안전교육’이었다. 구성요인별 선행연구는 다음 
<Table 5>와 같이 정리하였다. 

<Table 5> Analysis Results by Component

Researcher (Year)
safety 
values

safety 
awareness

safety 
atmosphere

safety 
leadership

safety 
knowledge

safety 
attitude

safety 
behavior

safety 
motivation

safety 
procedures

safety 
education

Lee.K.H., Oh.J.Y.(2005) ○ ○

Han.J.W.(2009) ○ ○ ○

Park.K.H.(2011) ○ ○ ○ ○ ○

Shin.G.R.(2012) ○ ○

Lee.J,Y, Shin.G.R.(2012) ○ ○

Kim.I.J.(2013) ○ ○

Park.T.S.(2013) ○ ○ ○ ○ ○

Kim.S.Y.(2014) ○ ○ ○ ○ ○ ○

Yoo.S.Y.(2014) ○ ○

Jo.H.W., Kim.B.S.(2014) ○ ○ ○ ○ ○

Park.S.H.(2015) ○ ○ ○ ○ ○ ○ ○ ○

Lee.S.K., Park.C.B., 
Yoon.Y.S.(2015)

○ ○ ○ ○ ○ ○

Park.K.H., Kwon.Y.K.(2016)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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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5.1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연구시기별, 연구분야별, 저자별, 핵심용
어(키워드)별, 구성요인별의 구분으로 2001년부터 2021
년, 21년간의 안전문화 수준 척도를 고찰하였다. 선행연
구 분석 결과, 안전문화 수준 척도 연구는 2001년에서 
2021년까지 고찰한 결과, 2016년에서 2018년 사이에 
11편의 논문이 가장 많이 발표되었다. 

안전문화 수준 척도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진
행되었는데, 그중에 ‘에너지’ 분야에서 가장 많은 4편이 
연구되었다. 저자는 석사학위 논문 12편, 박사학위 논문 
6편이 발표되었고, 학술논문의 저자 수는‘2명’이 8편을 발
표하여 가장 많았다. 또한, 석사학위 논문은 안전관련학과
에서 주로 연구되었지만, 박사학위 논문은 다양한 전공에
서 연구되었다. 다음으로 안전문화 수준 척도 연구에서 핵
심용어는 안전문화, 안전리더십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안전문화 수준 척도의 구성요인은 ‘안전교육’이 23번 거
론되어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5.2 시사점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안전문화 수준 척도의 국내 연구 
동향 분석 연구의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시기별 연구동향 분석 결과를 보면, 2000년
대 초반에는 안전문화 수준 척도에 관한 연구가 미비하였
다. 2016년 이후부터 연구가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주로 
에너지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부터 시행되면서 많은 기업에서는 안전보건 
조치의 의무를 수행하고자 다양한 안전활동을 하고 있다. 
법은 시행되었지만, 제조업과 건설업 중심으로 계속해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업종과 업태
를 불문하고 안전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시점이다. 따라서, 
연구범위가 확산하여 균형 있게 연구될 필요가 있겠다. 다
양한 분야에서 안전문화 수준을 진단하고 산업현장에 적
용할 수 있도록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안전문화 수준 척도 관련 선행연구에서 구성요
인 중 안전행동 24번, 안전교육 22번으로 가장 많이 언
급되었다. 많은 연구자가 안전문화 수준을 진단하고 평
가하기 위해서 ‘안전행동’과 ‘안전교육’이 중요하다고 주
장하는 것이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에
게 정해진 교육시간과 교육내용이 명시되어 있어 법정의

Researcher (Year)
safety 
values

safety 
awareness

safety 
atmosphere

safety 
leadership

safety 
knowledge

safety 
attitude

safety 
behavior

safety 
motivation

safety 
procedures

safety 
education

Choi.A.S.(2016) ○ ○ ○

Han.S.W.(2016) ○ ○ ○ ○ ○ ○ ○

Kwon.H.S.(2017) ○ ○ ○ ○

Kim.K.S., Kim.C.S.(2017) ○ ○

Yang.S.T.(2017) ○ ○ ○ ○

Yang.H.M.(2017) ○ ○ ○ ○ ○

Lee.K.J.(2017) ○ ○ ○ ○ ○ ○

Choi.J.W, Yu.S.I, 
Hong.I.G.(2017)

○ ○ ○

Kim.M.H, Yoon.H.S.(2018) ○ ○ ○ ○ ○ ○ ○

Shim.J.Y.(2018) ○ ○

Kim.J.W.(2019) ○ ○

Ma.S.H(2019) ○ ○ ○ ○ ○

Yoon.K.C.(2019) ○ ○ ○

Lee.D,E,. Yoon.H.S, 
Kim.M.H.(2019)

○ ○ ○ ○ ○ ○ ○

Lim.H.J., Kim.K.H.(2019) ○ ○ ○ ○ ○

Jo.W.H.(2019) ○ ○ ○ ○ ○

Jeong.Y.G., Lee.J.H.(2020) ○ ○ ○ ○

Heo.S.H.(2020) ○ ○ ○

Yang.G.O.(202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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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교육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업무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와 2019년부터 전 세계에 걸쳐 발생
한 COVID-19 감염병 상황으로 인해 비대면 교육이 늘어
나기도 했고, 교육공간 마련과 전문강사 섭외의 어려움 등 
대면식 집합교육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
문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안전교육을 통해 근로자에
게 안전의식을 내재화하고 이것이 안전행동으로 표출되어
야 한다. 

연구동향 탐색을 통해 안전문화 수준 척도와 관련한 연
구가 부족한 상황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연구결과의 경
향성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이 있었고, 연구결과는 
향후 안전문화 수준 척도 관련 연구 분야를 확산하고 발전
하는 데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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